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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계명

나    운   영

   

     「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.  

      살인하지 말라

     도적질하지 말라.」— 등등을 십계명이라고 한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밖에 또 하나의 계명이 있으니, 즉 

주초酒草(술, 담배)에 관한 소위 <제11계명>이다. 같은 기독교인데 천주교에서는 용납이 되나 개신교에서는 금지

되고, 더욱이 외국 개신교인에게는 용납이 되나 우리나라 개신교인에게만은 엄금되는 까닭이 무엇일까? 그렇다

면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민족차별을 하시는 것일까?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.

    물론 술이나 담배는 절대로 장려하거나 권할 것은 못 되지만 이것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생각은 그 자체가 죄

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. 다만 술이나 담배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절제 있게 취한다면 제11계명이란 말까

지는 나돌지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. 예를 들어 아침이나 대낮부터 술을 마신다거나 밤늦게까지 마시고 거

리에서 갖은 추태를 부린다든가 또는 교회당, 교실, 강당, 극장, 음악회장, 버스 속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

이거야 그야말로 야만인은커녕 개, 돼지 이하의 대우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환경에 따라 이를 적절하

게 취한다면 그다지 문제 삼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?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이를 죄악시하는 까닭에 그 반

동으로 본의 아닌 새로운 죄를 짓는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.

    나는 소위 주초酒草(술, 담배)  문제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소견을 피력하고 싶다.

    「첫째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개신교 교인이 교회를 중도 퇴학(?) 또는 졸업해 버리게 만들거나 또는 교회에 들

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.

    둘째로 소위 제11계명에 있어서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지키지 않더라도 제11계명만 지키면 가장 독

실한 교인행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시정되어야겠다.

    셋째로 무조건 술이나 담배를 취하는 것을 단속 정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방법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

이 부작용이 없어 좋을 것이다.」

    끝으로 술이나 담배는 어디까지나 성인의 것이요 절대로 대학생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

에 만약에 제11계명이 폐기되기에는 아직도 그 시기가 빠르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11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

계명을 모조리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.

<1970. 9. 14. 연세춘추>


